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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현장�스토리]

¡ 정의

� � 제주특별자치도�서귀포�지역에서�사용한�것으로� 대나무를�잘게�쪼개어� 납작하게�만든�그릇이다.

¡ 개설

� � 차롱은� 서귀포를� 포함한� 제주� 지역에서� 빙떡이나� 빵� 등을� 담아� 두거나� 누구에게� 나누어� 주려고�

할� 때� 담아� 이용하였던�도시락� 형태의� 대나무� 그릇을� 가리키며,� ‘차롱착’이라고� 불린다.� 혼자서� 목

장에� 있는� 소나�말을�돌보기� 위해� 집을�나설�때� 1인용� 도시락으로�이용하였던�이� 보다� 작은� ‘동고

량’과�구분하기�위해서�지역에� 따라서는� ‘떡차롱’이나� ‘떡차반지’라고도� 불렀다.� 속에� 담은� 음식물

이나�떡이� 쉽게� 마르지� 않고� 먼지가�들어가지�못하게�뚜껑을� 덮어서� 사용하였다.

¡ 형태

� � ‘차롱’은� 대나무로� 짠� 바구니지만� 구덕과� 다르다.� 구덕에� 비해� 깊이가� 반쯤� 얕고� 뚜껑이� 있다.�

차롱에는� 떡을� 만들어� 간수하기도� 하고� 이웃이나� 친척집에� 부조할� 일이� 생기면� 음식을� 만들어� 담

아가지고� 갔다.� 조그마한� 것을� ‘밥차롱’이라고� 하는데� 밭에� 갈� 때� 점심도시락으로� 사용하기도� 하

고,� 여름� 저녁에�밥을�담아�마당�빨랫줄에�매달아�놓아�밥이�쉬는�것을�막는데� 사용하기도�했다.

출처:� 네이버 직접�촬영:� 차롱� 장인을�직접�방문하여�면담



¡ 생활�민속적� 관련� 사항

� � 차롱은� 제주의� 생활도구를� 보여주는� 주요한� 민속품이다.� 어느� 지역이나� 민속품들은� 가장� 쉽게�

구할� 수� 있는� 재료를� 이용하기� 마련이다.� 제주에서는� 대나무를� 생활용구의� 재료로� 활용하기� 위해�

집집마다� 대나무를� 심었다.� 물을� 많이� 이용해야� 하는� 식생활용구� 중에서� 물기에� 강하면서� 오래도

록� 사용할� 수� 있는� 재료가� 대나무였기� 때문이다.� 그러므로� 차롱은� 이들을� 대표하는� 증거물로서의�

가치가� 높다.

<참고자료>

� � 1.� 『제주의� 식생활용구』,� 제주대학교박물관,� 1989.

� � 2.� 김동섭,� 『죽재민속품』,� 민속자연사박물관,� 1998.

� � 3.� 고광민,� 『제주도의� 생산기술과�민속』,� 대원사,� 2004.

■� 윤미자(글ㆍ그림)� |� 창의문화캠퍼스�제4대학� |� 현장답사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


